
탄 원 서
사  건 : 2009 고합 930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27형사부(나)

피고인 : 김영근, 지석준

탄원인 : 0 0 0 (소속 및 직위)

탄원인 주소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이 부분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산 망루사건의 피고인인 김영근, 지석준님 앞에 

놓인 무거운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지인을 통해 얼마 전 두 피고인에게 검찰이 7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산사건에서 망루와 남일당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리와 허리에 중한 부상을 당한 김영근, 지

석준 님에 대해서는 간간히 수술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 왔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재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 그저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 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었고, 7년이 구

형되었다니, 정말 놀라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한 참사입니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말하고 있듯, 용산참사는 이윤의 논리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정

치적 목적을 위해 개발만능주의를 부추기던 이들에 현혹되어, 탐욕을 키워가던 우리사회의 공

동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참사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1년여 동안, 종교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희생된 철거민들을 추모하기위해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처럼 조직화된 범법자들이 아닙

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이웃입니다.

피고인 김영근 님은 도시외곽에 1천만 원짜리 전세 집에서 네 식구가 살아오다가 철거의 위

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석준 님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8년간 일구어 온, 그리고 이

제는 7살 난 아이의 미래를 꾸려나가야 할 가게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시대의 가난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짜리 변두리에 

허름한 집이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식당이지만, 우리 

가족의 삶 전체가 달린 곳이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

에 빼앗겼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용산철거민들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철거민이기 때문에 잠시라

도 용산철거민들과 함께하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앞에 선 철거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

다. 가족과도 다름없던 다섯 분의 철거민 이웃들이 죽었고, 가까스로 생존한 동료 철거민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피고인들이 오랜 동안 떨쳐내지 못할 고통입니다.

특히, 그 날의 사고로 허리와 다리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평생 몸으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가던 분들로 더욱 심적인 고통이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어느 종교인은 “용산의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용산참사는 다른 이름

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재판장님. 가난하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던 정황

과 그들과 같은 아픔을 느끼며 함께하려 했던 피고인들의 마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

니다.

2011년 1월    일 

이      름 : (서명)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나) 재판부 귀중 


